
HOME 라이프

남해관광문화재단, 서울국제관광전‘최우수 부
스운영상’
 정기환 기자  승인 2023.05.09 15:47

‘미리 만나는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컨셉 홍보관 조성

▲ 남해관광문화재단, 서울국제관광전‘최우수 부스운영상’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미리 만나는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컨셉 홍보관이 서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제38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남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한 결과 관람객이 즐겨 찾는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관광전은 세계 40개국, 기관·업체 300곳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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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광박람회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참가 지자체와 기업들은 지역 상품을 알리고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판촉

이벤트 등이 펼쳐졌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3월 창원에서 개최된 ‘2023 경남관광박람회’에서 ‘남해 유채꽃 나들이’를 주제

로 다랭이마을을 알린데 이어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는 남해군 대표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상

품 홍보 컨셉으로 잡아 남해 홍보관을 조성해 운영했다.

남해 관광 홍보관에서는 필환경 시대 탄소중립 이슈와 남해 여행을 연계한 ‘탄탄한 남해로 오시다’사업을

홍보하고 친환경 남해여행 서약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행사와 고향사랑기부제를 박람회 관람객에게 알리

는 등 남해 관광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남해 관광 홍보관을 찾은 한 관람객은 “다음 달 남해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유용한 여행 정보를 얻어

서 좋았다”며 “올 가을에 개최되는 독일마을 맥주축제에도 방문해 남해를 신나게 즐기고 싶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국내 대표 종합관광박람회인 서울국제관광전에서 남해군 대표 축제

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국내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의 발길이 남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회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 일원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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